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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스

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를 조사하고 비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비교조사 연구이다. 대상자는 G광역시 소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6개 병원에서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181명으로, 자료수집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5월 16부터 6월 30일까

지 실시하였고, t-test, one-way ANOVA, Pearson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

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에서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간

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직무만족 점수는 더 높았고,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점수는 더 낮았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직무스트레스(r=.39, p=<.001)와 직무소진(r=.43, p=<.001)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직무만족(r=-.66, p=<.001)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

호사에 비해 직무 관련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의 효율적인 간

호인력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and compare job satisfaction, job stress, burnout, and turnover 

intention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The participants were 181 

nurses from six hospitals providing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in G metropolitan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in May 16-June 30, 2017. The data were analyzed with SPSS program, which

was used for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s correlation. As a resul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ariables betwee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nurses and general ward nurses. However,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nurses had higher job satisfaction, lower job stress, lower burnout, and lower

turnover intention than general ward nurses.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r=.39, p=<.001),

burnout (r=.43, p=<.001), job satisfaction (r=-.66, p=<.001), and turnover intention.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nurses were more positive about their nursing work than general ward nurs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effective nursing resource management in a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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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2016년 10월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217개 병원, 14,926병상으로 전국에 확대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광주·전라도에는 17개 병원, 822병상이 운

영 중에 있다[1].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사업지침 개정을 통하여 병원의 다양한 진료특

성, 환자 중증도 등을 고려해 더 많은 병원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모형을 확대·신

설하여 적용하고 있다[1]. 전통적으로 가족구성원이 간

병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간병을 할 수 있는 가

족구성원이 감소하였고[2], 가족의 순기능과 역할이 축

소되면서 가족 내에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가족 구성원 

일부가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것이 어려워져 환자를 돌볼 

대리자로서 1980년대부터 간병인이란 직업이 생겨나게 

되었다[3]. 하지만 간병인에 의한 현재의 간병문화는 입

원서비스의 질 저하뿐만 아니라[4], 환자 당 연간 275만

원의 고비용의 간병비용을 지출하는 등 간병인 고용에 

연 2조원의 경제적 부담을 발생시켰다[5]. 이에 정부는 

간병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

과 불필요한 간병비 부담해소를 위해 간병인 또는 가족

을 대신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술기를 갖춘 간호사와 간

호 보조 인력이 함께 팀을 이루어 간호체계 운영 및 병

동 환경 개선을 통해 환자에 대한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간호사 업무에 제도적

으로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2]. 기존의 가족과 간병인

이 제공하였던 비전문적인 간호행위 또는 돌봄의 일정 

부분은 간호사가 관리 감독하는 간접적 간호업무영역에 

포함되었었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직접 

간호업무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간호인력이 보강

되어 간호사가 담당하는 환자수의 감소 및 직접간호 시

간의 증가로 간호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궁극적

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하고 있다[6]. 실제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실시된 후 환자 측면에서는 환자만족도와 재이용의도가 

높았으며, 간호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간호사의 간호업무영역 중 전문적 지식과 기술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일상생활 보조업무 수행 비중이 

기존보다 증가하였고, 간호업무수행 측면에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6],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병동이 일반병동보다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가 

높다는 입장과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서 차이가 없

다는 연구결과가 있어[2][7], 반복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통해 환

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보건의료서비스의 핵심 구성요소인 간호사의 적정

수준 확보가 필요하다[2][4].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2014년 33.5%로 조사된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포

괄간호)병동의 신규 간호사 이직률은 2013년 52%로 나

타났고, 양질의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가장 고

려할 측면은 간호사 공급의 문제보다는 일반 병동에 비

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는

데 있다[8]. 간호와 간병을 구분하지 못하는 환자들은 간

호사를 간병인 취급을 하고[9], 간호사가 제공하는 친절

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간호사가 겪는 감정노동에 대

해서도 특정 노동으로 인식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

[10]은 직무소진과 이직률을 증가시킨다[11]. 특히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환자에게 수

행되는 직접간호가 증가할수록 책임감 또한 높아지기 때

문에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고 직무소진 또한 많아 직무

스트레스의 일차적인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12]. 지

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병원간호사의 이직의도

에 관한 논문을 분석한 Kim과 Kim[13]은 직무스트레스

와 이직의도 간의 상관성에서 일관된 결과를 확인하였

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직무만족이 낮다는 것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6][14]. 지금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일반 병동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15], 직무스트레

스, 직무만족, 간호업무을 비교한 연구[6],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간호업무에 대한 연구[7], 직무만족과 업무스

트레스, 이직의도에 대한 연구[14], 직무스트레스와 소

진에 대한 연구[16]등은 이루어졌지만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병동간호사와 일반 병동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

무만족,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에 대하여 비교분석 한 연

구는 찾기 어려워 본 연구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간

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이직의도 감소를 위한 효율적

인 간호인력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간호중재방안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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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

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

의도를 비교,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간호·간병통합서비

스 병동의 효과적인 간호인력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간호사와 일반 병동간호

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을 확인한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

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

도의 정도 차이를 비교한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

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직무스트레

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와의 차이를 각각 확인하

고 비교한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간호사와 일반 병동간호

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

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

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소진 및 이직의도

를 비교하기 위한 비교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 소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

하고 있는 6개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

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수락한 자를 대

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양측검정으로 상관관계분석에 필요한표본

의 크기를 산출하였으며,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30, 검

정력 .80으로 하여 최소 표본수를 산출한 결과 각 그룹

당 82명이 요구되지만, 탈락자를 고려하여 간호·간병통

합서비스 병동간호사 100명과 일반병동간호사 100명으

로 총 200명을 대상으로 자료 수집을 실시하였다.

2.3 연구 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질문 구성 내용은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 9문항, 직무

만족 29문항, 직무스트레스 43문항, 직무소진 22문항, 

이직의도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

일반적 및 직무 관련 특성은 연령, 종교, 결혼여부, 학

력, 총 임상경력, 근무형태, 이직경험, 급여수준, 직위를 

포함한 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3.2 직무만족

직무만족은 Slavitt 등[17]이 개발하고, Park[18]이 수

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9문항(보수, 전문

성, 행정요구, 자율성 업무요구, 상호작용)의 5점 척도이

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음을 의미

한다. Park[18]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83이

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3이었다.

2.3.3 직무스트레스

직무스트레스는 Koh와 Kim[19]이 개발하고 Ju[20]

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임상 간호사들이 

업무 수행 중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총 43문항으로 7개 영역(의사와 갈등, 대인관계, 심리적 

부담감, 간호사대우, 근무표, 환자와 보호자, 직무안정

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5점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많음을 의미한다. Ju[20]의 연

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92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

도 Cronbach’s α=.94이었다.

2.3.4 직무소진

직무소진은 Maslach와 Jackson[21]이 개발한 Maslach 

Burnout Inventory scale (MBI)을 간호사에 맞도록 수정 

보완한 Jung[22]의 도구를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22

문항(정서적 탈진 8문항, 비인격화 3문항, 개인적 성취 8

문항, 대인관여 3문항)의 5점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로, 역문항

은 역환산하여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소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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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nbach’s α=.76, Jung[22]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91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74이었다. 

2.3.4 이직의도

이직의도는 Lawler[23]가 사용한 도구를 Park[18]이 

간호사에게 맞게 수정 보완하고, Choi[24]가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이직의도 7문항, 이직요인 4문항

의 총 11문항의 5점 척도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

수록 이직의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Choi[24]의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86이었다. 

2.4 자료 수집 기간 및 방법

자료 수집은 C대학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

인(2-1041055-AB-N-01-2017-0021)과 해당 병원 간호

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2017년 5월16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연구자가 대상자를 직접 만나 연

구 설명문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취지, 익명성의 보장, 

연구 참여자의 권리에 대해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

기로 동의한 간호사들에게 연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

다. 본 연구자가 설문지를 배부하고, 자가 보고에 의해 

구조화된 설문을 작성한 후 봉투에 넣어 제출하도록 한 

뒤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이후 참여자의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통계 처리 시 개인 식별 정보를 암

호화 하였다. 설문지 회수율은 총 200명 중에서 181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간호사 97명, 일반 병동간호

사 84명)(회수율 90.5%)이 회수되어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

과 같이 통계처리 하였다.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

사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동질

성 검정은 Χ²-test로 분석하였다.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

사 간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

직의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

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여 

independent t-test와 ANOVA로 처리하였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는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간호

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상관(Person’s cor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 검증

전체 대상자는 181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97명(53.6%)과 일반병동 간호사 84명(46.6%) 이

었다. 연령은 29세 이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

호사 56명(57.7%), 일반병동 간호사 51명(60.7%))으로 

많았고, 종교 유무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68명(70.1%), 일반병동 간호사 58명(69.0%)으로 종교가 

없었으며, 결혼여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68명(70.1%), 일반병동 간호사 64명(76.2%)으로 미혼이 

많았다. 학력은 학사이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

호사 95명(97.9%), 일반병동 간호사 81명(96.4%)으로 

많았으며, 총 임상경력은 5년 초과가 간호·간병통합서비

스병동 간호사 45명(46.4%), 일반병동 간호사 41명(48.8%)

으로 가장 많았고, 1-5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

호사 33명(34.0%), 일반병동 간호사 33명(39.3%)), 1년 

미만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19명(19.6%), 

일반 병동간호사 10명(11.9%)) 순이었다. 근무형태는 교

대근무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85명(87.6%), 

일반병동 간호사 76명(90.5%)으로 많았으며, 이직경험

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49명(50.5%), 일반 

병동간호사 37명(44.0%)이 이직경험이 있었다. 급여는 

250만원 이하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70명

(56.0%), 일반병동 간호사 55명(65.5%)으로 많았으며, 

직급은 일반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87명(83.1%), 일반병동 간호사 68명(71.9%)으로 많았다.

동질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에서 두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두 집단이 동질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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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n=97)

General ward

(n=84)
χ
2

(p)

n(%) n(%) n(%)

Age (yr) ≤29 107(59.1) 56(57.7) 51(60.7)
0.71

(.700)
30~39 60(33.1) 32(33.0) 28(33.3)

≥40 14(7.7) 9(9.3) 5(6.0)

Religon Yes 55(30.4) 29(29.9) 26(31.0) 0.02

(1.00)No 126(69.6) 68(70.1) 58(69.0)

Marital status Single 132(72.9) 68(70.1) 64(76.2) 0.84

(.404)Married 49(27.1) 29(29.9) 20(23.8)

Educational level ≤University 176(97.2) 95(97.9) 81(96.4) 0.38

(.664)≥graduate school 5(2.8) 2(2.1) 3(3.6)

Total clinical experience

(yr)

<1 29(16.0) 19(19.6) 10(11.9)
2.05

(.358)
1-5 66(36.5) 33(34.0) 33(39.3)

>5 86(47.5) 45(46.4) 41(48.8)

Work type shift work 20(11.0) 12(12.4) 8(9.5) 0.37

(.638)non shift work 161(89.0) 85(87.6) 76(90.5)

Turnover experience Yes 86(47.5) 49(50.5) 37(44.0) 0.75

(.456)No 95(52.5) 48(49.5) 47(56.0)

Monthly salary

(10,000 won)

≤250 125(69.1) 70(56.0) 55(65.5) 0.94

(.339)>251 56(30.9) 27(48.2) 29(34.5)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155(85.6) 87(83.1) 68(71.9) 2.79

(.136)≥Charge nurse 26(14.4) 10(13.9) 16(12.1)

Table 1. Genanal Characteristics and Homogeneity Test                                            (N=181)

Variables

Total

(n=181)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n=97)

General ward

(n=84) t p

M±SD M±SD M±SD

Job satisfaction 2.95±0.29 2.96±0.27 2.93±0.55  0.68 .500

Job stress 3.77±0.45 3.75±0.49 3.80±0.41 -0.74 .459

Burnout 3.03±0.47 2.96±0.50 3.01±0.43 -1.86 .064

Turnover intention 3.36±0.62 3.39±0.63 3.32±0.64  0.79 .433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for Dependent Variables according to Ward Type                      (N=181) 

3.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간호사와 일반 

병동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

무소진 및 이직의도 차이 비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정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병동간호사와 일반 병동간호사의 차이검증을 살펴

보면, 직무만족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2.96점으로 일반병동 간호사 2.93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

났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t=0.68, p=.500), 직무스트

레스는 일반 병동간호사가 3.80점으로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병동간호사 3.75점보다 약간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74, p=.459). 직무소진은 일

반병동 간호사가 3.10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 2.96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t=-1.86, p=.064), 이직의도는 일반병동 간호사가 

3.33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 3.19점보

다 약간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79, p=.433). 

3.3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

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

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

도 차이검증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

도 차이검증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

른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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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 Categories
Job satisfaction Job stress Burnout Turnover intentio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Age (yr)
≤29 2.93±0.30 1.11(.333) 3.65±0.42 3.17(.047) 2.90±0.55 1.10(.339) 3.38±0.60 0.44(.648)

30-39 2.99±0.21 3.85±0.56 3.05±0.42 3.46±0.67

≥40 3.05±0.20 4.00±0.47 3.08±0.43 3.25±0.76

Religion Yes 2.99±0.34 0.53(.602) 3.81±0.55 0.80(.424) 2.90±0.42 -0.84(.403) 3.35±0.56 -0.44(.659)

No 2.95±0.23 3.72±0.46 2.99±0.54 3.41±0.67

Marital status Singl 2.93±0.28
-1.85(.068)

3.71±0.48
-1.23(.221)

2.95±0.54
-0.35(.724)

3.43±0.64
0.81(.421)

Married 3.04±0.22 3.84±0.50 2.99±0.40 3.31±0.63

Educational level ≤University 2.96±0.72
0.68(.501)

3.74±0.49
-0.81(.419)

2.96±0.51
0.06(.952)

3.40±0.64
1.19(.238)

≥graduate school 2.83±0.06 4.03±0.52 2.94±0.20 2.86±0.08

Total clinical 

experience (yr)

<1 3.03±0.32
0.86(.420)

3.67±0.55
1.38(.257)

2.83±0.75
0.80(.453)

3.00±0.75 
a

4.92(.009)
†

(a<b, c)1-5 2.97±0.26 3.67±0.42 2.99±0.42 3.46±0.49 
b

>5 2.93±0.24 3.84±0.50 3.00±0.42 3.51±0.62 
c

work type
shift work 2.95±0.26 -1.34(.204) 3.74±0.49 -0.61(.541) 2.98±0.52 0.76(.451) 3.44±0.63 1.83(.071)

non shift work 3.07±0.30 3.83±0.49 2.86±0.36 3.00±0.63

Turnover
experience 

Yes 2.89±0.29 -2.55(.013) 3.80±0.45 0.96(.341) 2.89±0.31 -1.51(.135) 3.53±0.46 2.14(.036)

No 3.03±0.22 3.70±0.52 3.04±0.63 3.25±0.75

Monthly salary
(10,000 won)

≤250 3.00±0.27
2.12(.037)

3.68±0.44
-2.02(.051)

2.89±0.50
-2.28(.025)

3.27±0.61 -3.17(.002)

>251 2.87±0.25 3.93±0.57 3.15±0.46 3.71±0.60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2.95±0.27 -0.01(.420) 3.72±0.47 -1.60(.112) 2.96±0.52 0.02(.986) 3.44±0.63 2.34(.021)

≥Charge nurse 3.03±0.17 3.98±0.62 2.96±0.27 2.95±0.55

†
scheffe

Table 3.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Job Stress, Burnout, and Turnover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N=97)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은 이직경험

(t=-2.55, p=.013)과 급여수준(t=2.12, p=.037)에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연령(F=3,17, p=.047)에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소

진은 급여수준(t=-2.28, p=.02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는 총 

임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F=4.92, p=.009), 이

를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경력 1-5년 군과 5년 초과 군

이 1년 미만 군보다 이직의도가 높았다. 또한 이직경험

(t=2.14, p=.036), 급여수준(t=-3.17, p=.002), 직위(t=2.34, 

p=.02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차이검증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직

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차이검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일반 병동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을 살펴보면, 총 임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F=3.39, p=.039)나타나, 이를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경력 1년 미만 군이 경력 5년 초과군보다 직

무만족이 높았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는, 총 임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F=6.02, 

p=.004), scheffe 사후 검증 한 결과, 경력 1년-5년 군과 

경력 5년 초과 군이 경력 1년 미만 군보다 직무스트레스

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소진을 살펴보면, 연

령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F=3.93, p=.024), 이를 사후 

검증 한 결과, 29세 이하군이 40세 이상군보다 직무소진 

정도가 높았으며, 결혼여부(t=2.43, p=.017), 학력

(t=2.28, p=.026), 근무형태(t=-2.06, p=.04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

도를 살펴보면, 결혼여부(t=2.17, p=.033), 근무형태

(t=-2.77, p=.007)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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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 types Variables
Job satisfaction Job stress Burnout Turnover intention

r(p)

Comprehensive 

nursing care 

service ward 

(n=97)

Job satisfaction 1

Job stress -0.20(.056) 1

Burnout -0.20(.053) 0.12(.248) 1

Turnover intention -0.46(<.001) 0.47(<.001) 0.34(<.001) 1

General ward

(n=84)

Job satisfaction 1

Job stress -0.12(.294) 1

Burnout -0.42(<.001) 0.23(.038) 1

Turnover -0.64(<.001) 0.20(.064) 0.59(<.001) 1

Table 5. Relationship between Dependent Variables                                                      (N=181) 

Characteristic Categories
Job satisfaction Job stress Burnout Turnover intention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Age (yr)
≤29 2.95±0.31

0.12(.887)
3.77±0.42

0.51(.601)
3.15±0.44 

a

3.93(.024)
†

c<a

3.41±0.59
2.38(.099)

30~39 2.92±0.34 3.84±0.35 3.08±0.39 
,b

3.23±0.58

≥40 2.88±0.23 3.92±0.63 2.60±0.33 
c

2.88±0.57

Religion Yes 2.93±0.31 0.00(1.00) 3.80±0.40 0.10(.925) 3.01±0.37 -1.25(.214) 3.15±0.55 -1.78(.079)

No 2.93±0.32 3.79±0.44 3.14±0.45 3.40±0.60

Marital status
Singl 2.96±0.28 0.61(.544) 3.85±0.43 0.75(.458) 3.16±0.45 2.43(.017) 3.40±0.60 2.17(.033)

Married 2.92±0.33 3.78±0.40 2.90±0.30 3.07±0.52

Educational level ≤University 2.93±0.32 -0.41(.686) 3.799±0.39 -1.19(.236) 3.12±0.42 2.28(.026) 3.34±0.59 1.95(.055)

≥graduate school 3.01±0.23 4.08±0.83 2.55±0.35 2.67±0.54

Total clinical 

experience (yr)

<1 3.16±0.17 
a

3.39(.039)
†

c<a

3.40±0.40 
a

6.02(.004)
†

a<b, c

2.90±0.39
3.08(.051)

3.04±0.43
2.88(.062)

1-5 2.93±0.48
 b

3.88±0.41 
b

3.23±0.43 3.49±0.62

>5 2.88±0.23 
c

3.83±0.36 
c

3.04±0.42 3.25±0.58

work type shift work 2.92±0.28 -0.84(.428) 3.79±0.41 -0.45(.657) 3.13±0.42 2.06(.042) 3.38±0.57 2.77(.007)

non shift work 3.08±0.52 3.86±0.43 2.80±0.41 2.78±0.64

Turnover

experience 

Yes 2.88±0.36 -1.27(.208) 3.87±0.37 1.42(.161) 3.09±0.40 -0.13(.898) 3.29±0.62 -0.41(.686)

No 2.97±0.26 3.74±0.43 3.10±0.46 3.34±0.58

Monthly salary

(10,000 won)

≤250 2.95±0.34 0.64(.524) 3.78±0.44 -0.62(.539) 3.12±0.43 0.63(.529) 3.29±0.55 -0.53(.595)

>251 2.90±0.25 3.84±0.35 3.06±0.44 3.37±0.68

Current position Staff nurse 2.96±0.33 1.91(.060) 3.77±0.40 -1.19(.237) 3.13±0.43 1.48(.142) 3.35±0.59 1.09(.278)

≥Charge nurse 2.80±0.21 3.91±0.42 2.95±0.43 3.17±0.63

†
Scheffe

Table 4. Difference of Job Satisfaction, Job Stress, Burnout, and Turnove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General Ward                                                                            (N=84)

3.4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

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와의 상관관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r=.39, p=<.001), 

직무소진(r=.43,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

타냈으며, 직무만족과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66, 

p=<.001)를 나타냈다. 일반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는 직

무소진(r=.57, p=<.001)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

냈으며, 직무만족과는 유의한 부적상관관계(r=-.7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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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직무스

트레스와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

고,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일

반병동 간호사는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지방

병원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

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

무소진 및 이직의도를 조사하고 비교 분석하여 간호·간

병통합서비스병동의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를 위한 다

양한 중재전략을 모색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 하고자 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에서 두 군 모두 29세 

이하, 미혼, 교대근무가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

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 결

과 연령, 종교, 결혼여부, 학력, 총 임상경력, 근무형태, 

이직경험, 급여, 직급은 두 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의 직무만족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직무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이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의 직무만족을 분석한 Shim과 

Lee[25]의 연구에서 일반병동 간호사는 3.22점,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3.03점으로 일반병동 간

호사가 더 만족하였는데,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

는 본 연구에서는 병동유형이 직무만족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일반병동 

간호사보다 직무만족 평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시행 초창기보다 현재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역할 분담이 어느 정도는 안정

화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이에 대한 추후 

연구도 필요하겠다.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는 

일반병동 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보

다 직무스트레스가 더 높았으나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

다. 이는 도구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Kim과 

Han[7], Chung과 Yun[15],  Kang과 Lim[2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Lee[9], Lee와 Koh[14]

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간병통

합서비스병동 시행 초창기보다 현재는 여러 요인 등이 

개선되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직무소진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일반병동 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보다 직무소진 점수가 

더 높았으나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병동의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도우미 인력이 

추가되고 이들의 업무 역할이 확실해 짐에 따라 직무소

진에 대해 병동유형 별 차이가 줄어 들 것으로 본 Kim

과 Han[7]의 연구, Im[1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직의도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일반병동 간호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간호사보다 약간 높았으나 두 

군 간에 차이는 없었다. 도구가 달라 직접 비교하기는 어

려우나 본 연구결과는 Lee와 Koh[14]의 연구, Wi와 

Yi[27]의 연구보다 이직의도가 더 높았다. 이는 표집된 

대상자가 지방병원의 간호사로 서울 수도권 지역보다 대

우나 복리후생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관련 있을 것으

로 생각되며 지방 병원은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

진 및 이직의도간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간호·간병통합

서비스병동 간호사에서 직무만족은 이직경험과 급여수

준, 일반 병동간호사에서는 총 임상경력이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군 모두 이직경험이 없고, 

급여수준이 250만원 이하 집단이 직무만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직경험이 없는 간호사는 다른 병동의 운

영시스템을 경험하지 못하여 비교하기에 어려움이 있었

겠지만 이직경험을 해본 간호사들은 타 병원과 상호 비

교할 수 있었던 결과라고 생각한다. 급여 및 임상경력이 

올라갈수록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Bong 등[28]의 연구와 

Lee와 Yoo[29]의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으며, Lee와 

Koh[14]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였는데, 오늘날 급여수

준 정도가 직무만족을 위한 요소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의료조직이나 간

호조직은 이러한 현상을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

46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살펴보면,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연령에서, 일반병동 간호

사는 총 임상경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에서 연령

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일반병동 간호사

에서는 1년~5년 미만군, 5년 이상 군이 1년 미만 군 보

다 더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차가 올

라감에 따라 단순히 주어진 업무 외에 병동 전체의 관리

업무까지 수행해야하기 때문이라는 Kim과 Han[7]연구 

결과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일반

병동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분석한 연구 중 Go[30]

의 3.14점, Park과 Han[31]의 3.39점과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의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난 것은 지방병원의 간

호인력 부족현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소진을 살펴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간호사에서는 급여수준, 일반 병동간호

사에서는 연령, 결혼여부, 학력, 근무형태가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Kim과 Han[7]과 Lee와 

Koh[14]의 연구 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연구결과 간

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간호사에서 연령, 총 임상경력, 

급여가 높을수록 직무소진이 높게, 일반 병동간호사에서

는 연령, 총 임상경력, 급여가 낮을수록 직무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경우 ‘팀 간

호업무 분장’으로 모든 간호사가 단순히 주어진 업무 외

에 병동 전체의 관리업무까지 수행해야하기 때문이지만, 

일반 병동의 경우 ‘기능적 간호업무 분장’으로 연령이 

낮은 간호사 일수록 직접 간호가 주를 이루고 있어 직무

소진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이직의도를 살펴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간호사에서는 총 임상경력, 이직경험, 

급여수준, 직위, 일반 병동간호사에서는 결혼여부, 근무

형태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근무형태상 3교대의 병동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어 교대

근무를 함으로써 전형적인 생활패턴의 붕괴로 고유의 일

주기 리듬과 부합되지 않아 결국 생리적 기능의 변화, 정

신적 및 신체적 건강의 문제, 가정생활과 사회 활동의 문

제 직무상 효율성의 감퇴 등의 다양한 문제[32]를 일으

키고 있어  병동간호사들은 상근직의 타부서, 타 직종으

로 상당수가 이직의도를 가지고 근무하고 있어 이를 낮

추기 위한 관리, 정책 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간호사는 1~5년 이상

이 1년 미만 보다 이직의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경력자의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운영 시 

직위가 높은 경력간호사가 이직의도가 높다는 Lee와 

Koh[1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의 상

관관계를 살펴보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게 

나타났고,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게 나타났

다. 일반병동 간호사는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높았고,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았으며, 이

직의도는 직무스트레스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행 이후 간접적 간호업무영역이 직접 간호

업무 안으로 포함되었고, 담당 환자수의 감소 및 직접간

호 시간이 증가되어[6] 환자에게 효율적이고 질 높은 간

호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환자의 돌봄을 책

임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 감

소를 위한 효율적인 간호인력관리를 통한 다양한 중재전

략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직무

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은 이직의도와 관계가 있으므로 간

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관

리가 필요하며, 직무스트레스 관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명확한 

업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순

히 간호사 인력 수만이 아니라 양질의 간호인력 유지를 

위해 이직감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궁극

적으로는 간호사의 이직률을 낮추어 환자나 가족 및 간

호사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켜 안정적

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정착되기를 기대해본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의료보험수가로 인정되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G광역시 소재 6개 병원에

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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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를 조

사하고 비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의 이

직의도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간호인력 관리방안 모색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게 된 설문조사 비교연구

이다. 연구 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

반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에서 집단 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가 직무만족 점수는 

더 높았고,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점수는 

더 낮았다. 또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

반병동 간호사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의 상관관계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

호사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이 높을수록 이직의도

가 높게 나타났고, 직무만족이 높을수록 이직의도가 낮

게 나타났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일반병

동 간호사에 비해 직무 관련해서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

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간

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와 일반병동 간호사 간의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및 이직의도의 차이

는 근무형태 별 병동의 업무환경 및 업무운영이 다름에

도 불구하고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결과

를 토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

비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역의 다수의 의료기관

을 대상으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간호사는 일반병동 

간호사의 이직의도 감소를 위한 효율적인 중재전략을 개

발하고 이의 효과를 확인할 것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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